
코로나19(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불안과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이혜경1*, 최혜원2, 김민지2, 김영서2, 김지선2, 박다인2, 이희수2, 정수현2, 최윤수2

1중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중원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Anxiety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the COVID-19 Situation

Hyea-Kyung Lee1*, Hye-Won Choi2, Min-Ji Kim2, Young-Seo Kim2, Ji-Seon Kim2,

Da-In Park2, Hee-Su Lee2, Su-Hyun Jung2, Yun-Soo Choi2
1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2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중 임상실습 불안과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21년 

9월에서 11월까지 충남, 충북, 경북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3학년과 4학년 간호대학생 187명을 

대상으로 했다. 자료 분석은 SPSS 22.0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간호전문직관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상관관계를 보였다(r=-.151, p=.039).  간호전문직

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공만족 5.2%(β=-.24, p=.001),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3.0%(β=-.17, p=.015)의 설명력

이 있어 총 8.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간호전문직관 증진을 위해서는 전공만족을 증가시키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

소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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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xiety about clinical 

practice and stress from it during the practice on their nursing professionalism during COVID-19 and be 

used as baseline data to promote this professionalism. The target is 187 juniors and seniors in nursing 

college located in Chungnam, Chungbuk, and Gyeongbuk with experience in the clinical practice, and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to November 2021. The data was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22.0. Nursing professionalism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clinical practice stress(r=-.151, p=.039). In terms of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nursing professionalism,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of satisfaction in major was 5.2%(β=-.24, 

p=.001), and that of stress from the clinical practice was 3.0%(β=-.17, p=.015), which explains a total of 

8.2%. Major satisfaction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predicting greater nursing professionalism.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 the necessity to increase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in major and 

reduce their stress from clinical practice in order to improve the nursing professionalism during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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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서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

19)는 2020년 3월에 신종 감염병 대유행(pandemic)을 

선포한 이후[1] 코로나19의 확산은 현재 매우 빠른 속도

로 진행 중이며,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 중 오

미크론 변이는 감염이 쉽고 빠르게 전파되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2].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도 불

구하고 변이바이러스의 출현과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어 

감염에 대한 불안은 높아지고 있다[3].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문제는 간호교육에도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왔다[4]. 

특히 임상실습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감염예

방과 환자와 간호대학생의 안전을 위해 중단되었으며

[5], 그 이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임상실습 병원

의 정책에 따라 임상실습이 중단되기도 하고 재개되기

도 하였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임상실습교육의 중

단이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온라인실습 등의 대체실습을 허용하였다[6]. 

그러나 대체실습은 제한된 임상실습 경험과 환자와의 

직접 접촉의 상실, 실제 임상실습과의 격차 등으로 교육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7]. 그러나 간호

대학생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임상실습을 수행하는데 있

어 어려움이 있다.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며[5], 일상

적인 임상실습 중에도 발생하는 불안과 스트레스는 코

로나 상황에서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

코로나19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의대학생들

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높게 나타났고[9], 코로나 

19 감염 위험에 따른 불안을 겪고 있으며 스트레스도 

높게 나타났다[10]. 또한 임상실습 시 감염위험성에 대

해 항상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11], 간호대학

생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임상실습에 대한 부담감이 더

욱 가중되고 있어, 실습을 병행하는 타과 대학생보다도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2,13].

그러나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 전문직 간호사

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간호 지식, 기술 및 태도 등을 체

험하고[14], 임상실습 중 이루어지는 의료진과 환자 및 

보호자와의 소통을 통해 간호사의 역할을 인식한다. 또

한 임상실습 중 느끼는 간호사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간

호학문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학업을 지속하는 데 중요

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15]. 그리고 간호대학생은 임상

실습을 통해 임상 현장에서 간호사들에게 교육과 훈련

을 받으면서 자신의 간호전문직관을 정립하게 된다[16].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견해나 신념,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의식적인 견해로[17],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은 효율적인 간호업무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8].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간호대학생은 전문직업인의 자

아개념을 형성해가고 있는 단계이며, 이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업인 모델을 통해 발전하며 학교에서는 교육자를 

통해 갖춰지기 시작하여 임상 현장의 선배 간호사에게 

영향을 받게 되므로[19] 임상실습 중 형성되는 간호전문

직관은 이들이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간호전문직관은 임

상실습을 통해 영향을 받게 되므로, 임상실습은 간호대

학생이 임상현장에 적응하고 간호사로서의 역할 인식과 

긍정적인 직업관을 세우는데 필수적이다[20].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는 임상실습 교육환경, 셀프리더십, 실습소속감[21], 

임상실습 만족도, 대인관계[22], 전공만족도[23], 스트레

스 대처 등으로 나타났고, 선행연구의 상황은 코로나19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이루어진 연구이므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르

게 나타날 것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코

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를 관찰하고, 임상실습을 

경험하면서 감염위험성에 대한 임상실습 불안과 스트레

스가 간호전문직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향후 효과적인 임상실습 교육 방안 마련의 지침에 활용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하는 것은 추 후 간호사로써의 긍정적인 직업관

형성과 전문직 간호사로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

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

나19 상황 시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증진과 효과적인 임상실

습 교육 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

습 중 불안과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간호전문직관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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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아래

와 같다.

1)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중 불안

과 스트레스 및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를 확인한다.

2)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을 확인한다.

3)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불안

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호전문직관과의 상관관

계를 확인한다.

4)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

습 중 임상실습 불안과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간호전문직

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내 4

개 대학교의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3,4학년을 

편의표집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동안 연구 대상자

의 임상실습은 코로나19로 인해 임상실습과 원격실습을 

병행하여 시행되던 시기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

서의 임상실습 불안과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임

상실습을 2주 이상 실시한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실습 

중 실습중단이 있었거나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대상자

는 배제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수는 G*power 3.1.9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의 표본 수를 계산하였

다. 유의수준 0.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로 선정하

였고 종속변수 1개, 독립변수 7개를 입력하여 160명이 

산출되었다. 예상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총 200명에

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응답내용이 불충분

한 13부(일반적 특성 누락 2부, 보통만 체크한 설문지 

11부)를 제외하고 최종 18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임상실습 불안

코로나19에 대한 임상실습 불안을 주관적으로 평가하

기 위하여 통증숫자평정척도인 NRS(Numeric Rating 

Scale)를 사용하였다. 통증에 대한 자가 보고식 10점 평

점 척도로 해당되는 부분에 표시하게 하였으며 통증 대

신 불안을 표시하였다. 왼쪽 끝 ‘불안하지 않음’은 0점

을, 오른쪽 끝 ‘매우 불안함’은 10점을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24].

2.3.2 임상실습 스트레스

코로나19에 대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Beck와 

Srivastava [25]가 개발하고 Kim과 Lee [26]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총 24문항의 5점 Likert 척도의 측

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스

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Lee [26]의 연

구에서 Cronbach's α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0이었다.

2.3.3 간호전문직관

본 연구에서의 간호전문직관은 Yeun 등 [27]이 개발

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고, 총 29문항의 5점 Likert 척

도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

습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Yeun 등 [2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2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1이었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21년 9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2주 

이상의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3학년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하였다. 임의 추출된 간호

학과 학생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연구의 목적

을 설명하였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구글 온라인 설문 방

법으로 개발하여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전 연구대상자에

게 익명이 보장되고 설문에 답한 내용은 연구목적으로

만 사용되며,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과 연구종

료 후 3년 동안 보관한 후 폐기할 것을 설명하였다. 설

문지의 작성 시간은 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설문 참여

자에게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program을 이용하

여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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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고 임상실습 불안과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표준

편차로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사후

검정은 Scheffé test로 확인하였다. 임상실습 중 불안과 

스트레스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

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평균 나이는 21.7

살이었고, 여학생이 133명(76.5%)으로 많았다. 종교는 

무교가 139명(74.3%)으로 많았고, 3학년이 126명

(67.4%)으로 4학년보다 많았다.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

생은 131명(70.1%), 중간인 학생은 53명(28.3%), 낮은 

학생은 3명(1.6%)으로 나타났다(Table 1 참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8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Age 21.73±2.41

Gender
Female 143(76.5)

Male 44(23.5)

Religion
Yes 48(25.7)

No 139(74.3)

Grade
3 126(67.4)

4 61(32.6)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major

Good 131(70.1)

Moderate 53(28.3)

Bad 3(1.6)

3.2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불안,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간호전문직관의 정도

간호대학생의 코로나19에 대한 임상실습 불안은 4.77

점(0∼10)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대한 임상실습 스

트레스는 3.70점(1∼5), 코로나19에 대한 임상실습 간호

전문직관은 2.64점(1∼5)으로 나타났다(Table 2 참고).

Table 2. Level of Clinical practice anxiety,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in the COVID-19 Situation

Variables M±SD Range 

Clinical practice anxiety 4.77±2.43 0∼10

Clinical practice stress 3.70±0.44 1∼5

Nursing professionalism 2.64±0.63 1∼5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

생의 임상실습 불안,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간호

전문직관의 차이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

른 코로나19 상황에서 임상실습 불안은 대상자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3학년(2.47±.60)

이 4학년(2.99±.55)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학년 간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t=-5.67, p=<.001). 간호전문직관의 경

우 전공만족도에서 만족(3.78±.43), 보통(3.51±.44), 불

만족(3.78±.37)으로 나타났고 전공만족도 간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F=6.91, p=.001). 사후 검정결과(Scheffé 

test)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보통인 학생에 비해 유

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참고).

Table 3. Difference in Clinical practice anxiety,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in the COVID-19 

Situ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
ristics

Categories

Clinical practice 
anxiety

Clinical practice 
stress

Nursing 
professionalis

m

M±SD t/F(p) M±SD t/F(p) M±SD t/F(p)

Gender

Female
1.71
±.46 -.76

(.449)

2.67
±.68 -1.26

(.209)

3.70
±.45 -.09

(.924)
Male

1.57
±.51

2.53
±.68

3.71
±.42

Religin

Yes
1.79
±.42 -.47

(.637)

2.70
±.67 .75

(.450)

3.74
±.43 .64

(.518)
No

1.86
±.36

2.62
±.61

3.69
±.45

Grade

3
1.21
±.42 -1.59

(.123)

2.47
±.60 -5.67

(<.001)

3.70
±.45 -.09

(.924)
4

1.50
±.51

2.99
±.55

3.71
±.42

Satisfacti
on with 

the 
nursing 
major

Gooda 4.77
±2.55

.40
(.670)

2.67
±.66

1.99
(.139)

3.78
±.43a

6.91
(.001)
a>b

Moderateb 4.69
±2.13

2.62
±.55

3.51
±.44b

Badc 6.00
±3.00

1.94
±.66

3.78
±.37c

3.4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불안,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코로나19 상황에

서 임상실습 불안,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간호전문직관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임상실습 불안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양의 상관관계(r=.267, p<.001)를 보였고,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간호전문직관은 음의 상관관계

(r=-.151, p=.039)를 보였다(Table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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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among Clinical practice anxiety,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in the 

COVID-19 Situation
Clinical 
practice 
anxiety

r(p)

Clinical 
practice stress

r(p)

Nursing 
professionalism

r(p)

Clinical practice 
anxiety

1

Clinical practice 
stress

.267**

(<.001)
1

Nursing 
professionalism

.032
(.662)

-.151*

(.039)
1

3.5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

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

타난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 불안,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총 3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결과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가장 영향

이 높은 변수는 전공만족으로 5.2%(β=-.244, p=.001)

의 설명력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3.0%(β=-.174, p=.015)의 설명력이 있어 이 두 개의 변

수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총 8.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참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에 미치

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

다. 다중회귀분석의 가정 검증을 위해 다중공선성과 잔차

의 독립성 및 등분산성을 검증하였다. 다중공선성을 진단

하기 위해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와 공차한계를 확인하였다. VIF는 1.009로 10 이상

을 넘지 않았고, 공차한계는 0.991로 0.1 이상으로 나타

났다. 잔차의 독립성을 Durbin-Waston 으 로 확인한 

결과 1.905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

다. 표준잔차를 확인한 결과 -2.73∼2.88로 2에 가까우

므로 등분산성을 만족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Table 5.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in the COVID-19 Situation

B S.E β t p R2 F
p

constant 4.320 .166 25.957 <.001 8.22 <.001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major
-.200 .064 -.244 -3.44 .001 .052

Clinical practice 
stress

-.123 .050 -.174 2.447 .015 .082

4. 논의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

습 불안,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

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 불안은 4.7점(1∼10)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임상실습을 지속해야 하는 

간호대학생들은 언제 감염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

감을 느끼고 있으며[28-29], 임상실습이 간호사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지만 감염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임상실

습을 지속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지만 교과목 이수

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임상실습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임상실습 기관의 

변경, 임상실습의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면서 수시로 바

뀌는 임상실습 일정에 모든 것을 맞춰야 하는 실정이다

[29].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감소하였고 수시로 변경되는 임상실습 일정으로 

인해 스트레스는 증가하였다[30]. 코로나19 상황 이전 

임상실습을 모두 마친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Yang[31]의 연구에서 임상실습 불안 정도는 

37.7점(20∼80)으로 나타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임

상실습을 경험한 대상자를 포함하여, 전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Hwang과 Lee [32]의 연구에서 학년 

간 임상실습 불안 점수가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

만, 임상실습을 경험한 3학년과 4학년의 불안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본 연구대상자인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불안점수가 높은 것과 같은 결과이다. 불안의 정도 또한 

본 연구결과가 다른 연구에 비해 높은 정도를 보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불안 측정한 도구는 선행연

구[31,32]와는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불안을 측정하였

으므로 연구결과를 비교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이처럼 

코로나 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불안을 감

소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감염관련 지식과 예방 행위

를 위한 임상실습 안전 교육과 임상실습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3.7점(1∼

5)로 중간 이상 정도를 보여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은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임상실습에 변동이 있고 예측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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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에 따라 일상생활도 불안정해진 가운데, 코로나19 상

황에서 임상실습의 지속을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주로 

가정에 머물게 되면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

하게 되었다[28]. 또한 Chon 등 [33]의 연구에서도 코

로나19로 인한 간호대학생의 신체활동 및 사회활동 제

한은 정서적 스트레스 증가 및 사회적 고립감을 초래하

여 우울감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

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회활동 유지를 위한 적절

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도 비대면을 통한 활동 

활성화 즉 비대면 면담이나 전화 등을 통해 동료 및 교수

자와의 소통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격려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살

펴보면 2.6점(1∼5)으로 중간 정도를 나타냈다. 코로나

19 상황 전 모든 학년의 간호대학생과 간호사를 대상으

로 한 선행연구[34,35] 결과는 본 연구보다 높게 나타났

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학년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36], 본 연구보다 간호전문직관

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임상

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이 간호전문직관의 정도가 낮

게 나타난 것은 감염 불안이라는 부정적인 병원 환경으

로 판단되며, 추 후 임상현장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감염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을 통해 

감염 불안을 감소시켜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코

로나19 상황에서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노출

되는 시간이 장기화될 경우 간호전문직의 정체성 발달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29]. 하지만 간호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34,36] 모든 학년을 포

함하여 연구하였기 때문에 임상실습을 경험한 대상자만

을 연구한 본 연구와는 비교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코로

나19 상황 전, 후 비교 또한 연구결과가 다르므로 대상

자를 확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임상실습 불안과 스트레스 및 간

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임상실습 불안과 임

상실습 스트레스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간호전문직관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대

상자들을 면담한 내용을 통해 임상실습 불안과 스트레

스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28],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결국 임상실습 불안과 스트레스가 증

가하면서 간호전문직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29]. 따라서 간호대학생에게 임상실습 불안 

및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와 친구 및 교수자와의 비대면 대화를 통해 임상실

습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 교환 및 대화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도

[21,33]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았으

며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과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 따라서 간호교육에서 전공만

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과정 

개선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No와 Kim [34]의 연구에서

는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장 영향이 높은 변수

는 전공만족으로 5.2%,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3.0%의 설

명력을 보였고 임상실습 불안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

수로 전공만족이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23,34,35]

와 같은 연구결과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임상실

습 환경에서도 전공만족이 간호전문직관에 가장 영향을 

미친 이유는 진로 결정 시 간호사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적성을 고려하여 선택했으므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임

상실습이 오히려 간호사라는 직업이 갖는 고유의 정체

성을 확립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위의 결과를 토대로 입학 후 간호대학생이 

간호학문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36], 긍정적인 간호전

문직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전공 과정 및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32,36]

와 같은 결과로 코로나19 환자의 증가로 인한 감염 불

안과 활동 제약을 통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동시에 받

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간호

전문직관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설명력이 낮

은 결과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연구대상자 중 3학년

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가 낮았고, 대상자의 많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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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지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코로

나19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의 상황을 받아들여 스트레스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

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임상수

행능력이 낮은 것을 보였고[38], 간호전문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29] 간호대학생의 임상실

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

서 연구대상자를 확대한 반복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임상실습 불안은 간호전문직관의 영향요인으로 나타

나지 않아 선행연구[28,33]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연구대상자 중 3학년의 수가 많고, 3학년의 불안 

정도가 4학년보다 낮게 나타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추

측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

로 인해 임상실습 전 충분한 감염 교육과 해당 기관의 

철저한 방역 준수로 인한 정보의 공유가 잘 이루어진 결

과라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도구와 선행연구와의 연

구결과를 측정하는 불안 도구가 달라서 정확한 비교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차후 신뢰도가 높은 불안의 도

구로 변경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간호 교육에서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

육과정 개발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개발해야 할 것

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졸업 후 간호사로써의 긍정적

인 직업관형성과 전문직 간호사로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 지역의 간호대학생으로 연

구대상을 제한하여 편의추출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

습 중 임상실습 불안과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간호전문

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졸업 후 전문직 간호사

로써의 간호전문직관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하였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파악되었다. 코로

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 중 불안과 스

트레스를 겪고 있으므로 임상실습의 운영체계 및 실습 

내용에서 더욱 효과적인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코

로나19 상황의 수준에 따라 임상기관과 학교 및 학생 

간의 유연한 대처 및 신속한 소통을 통해 실습운영을 원

활히 운영해야 한다. 그래야만 학생들이 임상실습 내용

과 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없이 불안과 스트레스

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며 전공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 또

한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임상실습 불안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연구대상을 확대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변수 외 다

른 변수를 통해 간호전문직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다양한 요인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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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혜 원(Hye-Won Choi) [학생회원]

․ 2020년 3월∼현재 : 중원대학교 간호

학과 대학생

․ 관심분야 : 불안, 통증, 보건

․ E-Mail : 1024chw@jwu.ac.kr

김 민 지(Min-Ji Kim) [학생회원]

․ 2021년 3월∼현재 : 중원대학교 간호

학과 대학생

․ 관심분야 : 보건

․ E-Mail : mji6948@naver.com

김 영 서(Young-Seo Kim) [학생회원]

․ 2020년 3월∼현재 : 중원대학교 간호

학과 대학생

․ 관심분야 : 간호, 감염, 건강

․ E-Mail : kaelin01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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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 선(Ji-Seon Kim) [학생회원]

․ 2021년 3월∼현재 : 중원대학교 간호

학과 대학생

․ 관심분야 : 간호, 보건  

․ E-Mail : jeeson2004@naver.com

박 다 인(Da-In Park) [학생회원]

․ 2020년 3월∼현재 : 중원대학교 간호

학과 대학생

․ 관심분야 : 투약, 호스피스 

․ E-Mail : 46chemdehdwl@naver.com

이 희 수(Hee-Su Lee) [학생회원]

․ 2020년 3월∼현재 : 중원대학교 간호

학과 대학생

․ 관심분야 : 안과학, 간호학

․ E-Mail : eksfo11@naver.com

정 수 현(Su-Hyun Jung) [학생회원]

․ 2021년 3월∼현재 : 중원대학교 간호

학과 대학생

․ 관심분야 : 생명, 보건

․ E-Mail : suh020306@jwu.ac.kr

최 윤 수(Yun-Soo Choi) [학생회원]

․ 2021년 3월∼현재 : 중원대학교 간호

학과 대학생

․ 관심분야 : 의료, 간호, 보건

․ E-Mail : cyunsoo151@gmail.com


